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율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녹) 연중 제27주일

(2022. 10. 02 .)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
버지께서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우리에
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나라
를 전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우리가 쓸모없는 종임
을 깨닫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예언서 1,2-3; 2,2-4):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 
  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
  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
  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
  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
  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
  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
  으로 산다.

• 제2독서(티모테오 2서):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에
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
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
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
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
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 복음(루카 17,5-10): 그때에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
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
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
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
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
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
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
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
께 환성 올리세. ◎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안전 거리 유지(방역에 신경쓰기)
• 10월 묵주 기도 성월을 맞아 묵주 기도 자주 바치기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
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
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
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
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민의 주님,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
동체가 되어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어려운 나라들을 
먼저 살피며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소서. 

3. 군인 주일을 맞아, 군 사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군 사목을 하는 사제들을 살펴 주시어, 군
인들과 기쁘게 생활하며, 군인들이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더 큰 위로를 받도록 이끌게 하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를 주님의 진
리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많은 일을 
슬기롭게 풀어 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쓰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480 믿음으로
봉  헌: 215 영원하신 성부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165 주의 잔치
파  견: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공지 사항

♣ 밀라노 한국 순교자성당 홈페이지 오픈
- 주소 : www.cmilano.org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당 25년사 자료 수집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편찬에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합니다. 본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올리실 수  
   있습니다.

♣ 한인공동체 가을 체육대회
 - 일시 : 22년 10월 15일(토), 10:00~18:00
 - 장소 : Centro Sportivo Savorelli (작년과 동일)
         Piazza Caduti del Lavoro 5, Milano
 - 내용 : <개회식>, 10:30
         1부, 다 함께 뛰며 즐기는 운동/퀴즈
         (중식), 12:30~14:00
         2부, 다 함께 듣는 K-POP
         3부, 다 함께 누리는 시상 및 경품추천

♣ 회의/모임
- 여성위원회 : 10월 6일(목) 오전 10시 사제관
- 청년구역모임 : 10월 2일(금일) 미사 후

♣ 봉사자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86.-   • 교무금 € 450.-

오늘(2일) 다음 주일(9일)
제1독서 김재의 미카엘 이민찬 비오
제2독서 김지선 소피아 윤지영 베레나
복사 안태오 마태오 박동현 요한보스코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이준서 마르티노
계단•화장실

http://www.cmilano.org

